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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귀포는 물의 도시이다. 한라산에서 발원한 물이 남쪽 산록을 타고 흘러내린다. 곳곳의 하

천들은 혈관처럼 지역을 감싸 안는다. 효돈천, 예래천, 도순천 등은 10㎞가 넘는 물줄기를

따라 계곡이 발달했다. 일부 하천은 바다와 만나기 전 폭포를 이뤄 찾는 이들에게 장관을 선

사한다. 천지연 정방 천제연 폭포 등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한여

름 더위를 날리기에 더할 나위 없다. 장마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곧 찾아올 무더위를

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물놀이 명소를 소개한다.

▶보기만해도 시원한 폭포 물놀이= 지금은 돈내코 로 알려졌지만 과거에는 돗내코 로

불렸다. 멧돼지들이 자주 출몰해 이곳에서 물을 먹었는데, 그 내의 입구를 돗내코 라 불렀

다. 돗은 돼지, 내는 하천, 코는 입구를 뜻하는 제주어이다. 마을 형성 초반에는 돗내코라 부

르다 현재는 돈내코가 됐다고 한다. 지금은 관광객들이 한 번쯤 찾는 유명 관광지이지만, 과

거부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았던 여름 피서지였다.

돈내코 유원지에는 야영장과 카라반

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가족 단위 휴가

를 즐기기에 좋다. 주변으로 산책로도 잘

조성돼 있고 원앙폭포가 있어 물놀이를

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이다. 원앙폭포로

향하는 길에는 나무 데크가 설치돼 있어

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걸을 수 있다.

하지만 폭포로 내려가는 길에는 계단의

경사가 급해 주의가 필요하다. 10분 정

도 걸으니 드디어 폭포가 그 모습을 드

러낸다. 바닥이 다 비칠 정도로 맑은 계

곡물과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줄기를 보

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든다.

원앙폭포 아래는 물놀이가 가능하다. 얕은 쪽에는 이미 발을 담근 관광객들의 모습이 모

였다. 폭포수 아래쪽은 수심이 깊다. 3~4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갖

춰야 한다. 또한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다이빙은 절대 금지. 바닥에 돌이 많기 때문에 위험할

수 있다. 현장에는 안전 요원 2명이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이들의 통제를 잘 따라 안전한 물

놀이를 해야 한다. 물이 워낙 차가워 물 밖에선 추위에 떨 수 있다. 따뜻한 겉옷을 준비해 가

면 좋다.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. 비가 내리면 폭포가 통제된다. 서귀포시

상효동 1513번지.

▶도심 속 생태 하천에서 물놀이= 교외로 나서지 않아도 서귀포 도심에는 물놀이를 즐길

공간이 마련돼 있다. 연중 맑은 물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생태 하천 솜반천 이 대표적이다.

솜반천은 사시사철 용천수가 솟아나는 천지연 폭포의 원류로 예부터 여름철 백중, 처서에는

많은 시민의 피서지로 주목을 받았다. 솜반내로 불리다가 2003년부터 솜반천으로 지명을 통

일하고, 생태공원으로 조성됐다. 솜반천은 수심이 얕고 중간중간 유속이 느린 부분이 있어

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하기 좋다. 하천변에는 나무 벤치와 정자도 마련돼 있어 뜨거운 태양

을 피할 수 있다. 또 하천변 위쪽에는 물길을 만들어 놓아 앉아서 족욕을 즐길 수도 있다. 솜

반천에도 안전 요원이 배치돼 있으며 구명조끼도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. 밤이 되면 조명이

켜져 야경을 즐기기에도 손색이 없다. 서귀포시 서홍로 60번지.

▶미끄럼틀 타며 즐기는 신나는 물놀이= 조금 더 활동적인 물놀이를 즐기고 싶다면 산지

물 물놀이장이 제격이다. 산지물은 동홍동 마을 설립에 단초가 된 용출수로 주민들의 식수

원이자 생활용수였다. 이곳에 만들어진 산지물 물놀이장은 넓은 수영장과 크고 작은 물 미

끄럼틀이 2개 마련돼 있다. 튜브와 구명조끼 등 다양한 물놀이 용품을 이용해 신나는 물놀이

를 즐길 수 있다. 산지물 물놀이장은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 후 입장 가능하

며, 이용 인원 제한을 위해 예약제로 운영한다. 운영 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

지. 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,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다. 평상과 파라솔도 이

용 가능하며 단체 예약도 받고 있다. 예약 전화번호(010-3692-5417, 010-6359-4544). 서귀

포시 동홍동 1288번지. 김도영기자 doyoung@ihall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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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곳, 여름이 더 즐겁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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